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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표 1.

전자기록관리의 실무적 발전 방향

주 현 미

명지대학교 디지털아카이빙연구소 책임연구원

전자기록시대, 무엇을 남기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?

지난해부터 기록학계에는 차세대, 재개념화, 혁신 등의 단어들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

다. 2017년 12월 31일 발간된 국가기록관리혁신 T/F 보고서에도 공공기록관리 혁신방안의 

하나로 환경변화에 대응한 전자기록관리 체계의 재설계를 주요 과제로 설정한 것과 같이, 

기록관리 혁신의 시대에 전자기록관리는 중요한 화두 중 하나이다.

기록관리 혁신의 일련의 흐름들이 지향하고 있는 것은, Born-Digital 기록, 즉 다양한 생

산시스템으로부터 생산된 전자기록을 어떻게 획득하고,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보존, 활용할 

것인가 그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. 생산 환경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전자기록 유형을 

정의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고 기록관리 프로세스를 재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을 알 수 

있다. 

이런 흐름 속에서 공통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, 결재문서의 전자적인 생산, 유통을 위해 

만들어진 전자문서시스템, 업무관리시스템의 전자문서 이외에 공공기관의 다양한 업무를 

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행정정보시스템, 대국민 소통을 목적으로 활용되는 

웹, SNS로부터 생산된 기록을 본격적으로 공공기록관리영역으로 포함하고자 한다는 것이

다. 그동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 및 유관 법령에서 기록으로 정의되어있었으나 실

무적으로는 기록관리의 영역으로 끌어들이지 못했던 전자기록 유형들이다.

다양한 전자기록 유형을 기록관리 영역으로 포함시키고 실무 영역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

전자문서 중심으로 기록관리프로세스, 즉 공공기관의 결재문서 생산, 유통을 전자적으로 구

현한 전자문서 중심의 지금의 기록관리 프로세스가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하며, 이를 기반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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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 짜여진 기록관리체계가 재편되어야 한다. 또한 이를 기반으로 설계된 생산시스템-기록

관리시스템-영구기록관리시스템 이관 체계 역시 바뀌어야 한다. 

본 연구는 기록관리혁신의 시대의 핵심과제가 된 전자기록관리의 실무적인 관점에서의 

개선 방향을 전자기록 유형 및 그 특성과 기록관리 프로세스상의 고려사항을 살펴보는 것

을 목적으로 한다.

이를 위해 전자기록시대의 특징을 특히 각 생산시스템의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실무

적인 관점에서 획득, 관리, 보존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도출한다. 2007년 법령 개정 

이후로 기록학계 최고의 화두인 행정정보데이터세트의 관리방안과 웹, SNS 기록 관리 방

안을 중심으로 전자기록 유형을 정의하고 프로세스, 시스템 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살펴

본다.


